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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 가방

그 유명한

명품아냐?

비슷해 보이지

만 짝퉁 명품인

 것 같아.

 사람들의

과시욕구 때

문에 생긴

 거겠지?

 맞아! 다른 사람의

 권리를 침해하면서

 까지 가짜 물건을

   만들어 팔다니~

2010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

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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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퀸스 지역에서 한 여인이 35분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연속

적으로 범인의 공격을 받고 흉기에 찔려 살해되었다. 범인이 

첫 번째 공격을 가할 때 피해 여인이 살려달라고 외치자, 아

파트에 불빛이 켜지고 38명이나 이 광경을 목격했다. 하지

만 범인이 도망가고 여인이 숨진 후에야 경찰서에 신고가 

들어왔다.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

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범인뿐만 아니라 빨리 경찰에 

신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.

부모님이

갑의

출생신고를 함

동갑내기 친구들과

노래방에서

새벽 2시까지 노래함

문구점에서 학용품을

훔치다가

주인에게 붙잡힘

주유소에서

아르바이트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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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 형성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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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버스비를

냈으니 목적지까

지 타고 갈 (㉠)이 

   있는 거죠?

 전 당신에게

돈을 빌려줬으니 

돌려 받을 (㉠)이 

있어요. 그래요~

 전 목적지까지

 태워 줘야 할

(㉡)이 있어요.
  그래요.

  전 돈을

  갚을 (㉡)이

  있어요.

“어찌하여 1번은 항상 남학생의 몫입니까?”

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○모씨(37)가 □□에 있는 한 

초등학교에서 출석부 앞 번호를 남학생에게, 나머지 번호를 

여학생에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학교를 상대로 

낸 진정에 대해 이것에 해당하므로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다.

  국가인권위원회는 "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

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

으로 갖게 할 수 있다."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.…(후략)…


